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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이   유   리                    박   기   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68명의 초기 성인기 인구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척도인 A-척도, 인터넷 

플로우 척도, 인지적 유연성 척도, 우울과 불안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CES-D와 BAI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로우 및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기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인터넷 중독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인지적 유연성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대안, 통제)과 인터넷 중독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인터넷 플로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적 유연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기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

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에 의해서도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불안

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인터넷 플로우,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 인지적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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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적인 측면들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자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아동과 청소년이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30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업, 직업 및 사회 문

제를 일으키는 성인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2005). 이와 관련하여 박중규

와 배성만(2012)은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통

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아동, 청소년들에 비해 더 심각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와 치료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riffiths(1995)는 중독의 유형은 약

물 중독과 행위 중독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고 보고, 인터넷 중독은 행위 중독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 행위 중독은 어떤 과도한 특

정 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특정 행위를 습관

적으로 반복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류하여 정의한 

것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1996년 

Goldberg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같은 해 심

리학자 K. Young이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

터넷 중독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공식화 되었

다(황상민, 2001).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자들이 과도한 인

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김교헌(2006)은 “특정한 행

동이 개인이나 사회에 역기능을 보여서 본인

이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고 

만성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인

터넷 중독을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은 기존의 중독의 특징에서 나타난 내성, 금

단, 갈망 증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

로 인터넷 중독자와 일반 사용자의 차이에 초

점을 맞추어 인터넷 중독자들의 정서(관념적 

우울 성향, 사회적 불안 등), 개인적 성향(충동

성, 공격성, 주의산만, 자기통제력, 대처양식, 

사용동기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성(외로

움, 사회적 지지 등) 등을 다루고 있다(강지

선, 1999; 박성민, 2010; 송원영, 1998; 윤재

희, 1998; Kra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그리고 인터넷

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상태인 플로우(flow) 경

험이 인터넷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

도 있다(Chen, Wigand, & Nilan, 1999; Hoffman 

& Novak, 1996). 즉, 플로우 경험 빈도가 높

을수록 인터넷 이용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플로우 경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사

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 중독을 

초래하는 잠재적 변인이 될 수 있다(Chen, 

Wigand, & Nilan, 2000). 그러나 플로우와 인터

넷 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게임 중독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결과

의 일관성도 부족한 양상이다(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플로우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학자들도 서로 다른 정

의와 측정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으

로 플로우라는 개념을 도입한 Csikszentmihalyi 

(1990)는 플로우를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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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또는 ‘개인이 어떠한 활동 그 자체에 흥

미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상태’

로 정의를 하였다. 인터넷에서 플로우 경험이

란 다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인터넷 

사용에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험을 하는 동안 사용자는 그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

는 시간 왜곡(time distortion)을 경험하게 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최적의 경험

인 플로우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Chen, Wigand, & Nilan, 1999; Hoffman 

& Novak, 1996).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되는 플

로우 경험은 즐거운 경험과 최적의 상태를 유

발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러한 순간들

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도 있다(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그러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는데 Kraut 등(1998)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

가 우울과 외로움의 증가 및 사회적 관여와 

심리적인 웰빙의 감소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

다. 인터넷 상에서 플로우 경험은 인터넷에서 

집중적인 관여를 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몰두

하게 하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김

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플로우 

경험은 즐거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그 경험을 반복하려고 하고, 이

로 인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탐닉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플로우 

경험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 이용에 깊숙이 빠

져들게 되고, 플로우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인

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반복적

으로 사용하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잠재적 변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이고 이

로운 활동이 아닌, 해롭고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Chen, Wigand, & Nilan, 2000).

상기한 바와 같이 인터넷 플로우 자체는 긍

정적인 속성을 지닌 변인이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희경(2003)은 

플로우와 중독 중 어떤 개념이 선행되고 후행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플로우를 경험해야 중독으로 간다는 주

장이 있을 수 있고, 중독이 되어야 플로우를 

경험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유경(2007)과 문창희(2011)는 플로우와 중독

을 단일 차원의 변인으로 보고 플로우 상태의 

경계에서 벗어나 지나침을 의미하는 ‘과몰입

(overflow)’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플로우와 중

독을 연속선상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과

몰입은 중독의 개념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몰입 상태의 경계에서 벗어나 지나

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에 의해 조절능력

이 상실되거나 내성에 따라 게임을 지속적으

로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금단

증상, 게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는 등의 문제

적 징후가 심하게 나타나 신체적, 사회적, 심

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문창

희, 2011). 그런 한편, 게임에 대한 플로우의 

수준과 게임 중독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플로우와 중독을 독립된 개념으

로 가정하는 연구들도 있다(부정민, 2007; 서

준호, 이희경, 2012; 이희경, 2003). 이처럼 연

구자들마다 플로우와 중독의 관계에 대하여 

정의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플로

우는 중독과 과몰입에서 나타나는 내성, 금단, 

조절 실패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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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는 단일 특성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소

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플로우의 개념 정의를 시도한 기존 연구들은 

플로우의 개인적 성향을 개념화하고자 한 것

과 플로우를 유발하는 선행변인 및 그 결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

는 플로우에 대한 중심적 개념을 설명하기보

다는 사람들이 플로우를 경험할 때 가질 수 

있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개념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어 플로우에 대한 이러한 조작적 

정의들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황용

석, 1998). 후자는 플로우의 심리적 상태를 유

발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

여 Csikszentmihalyi(1990)는 초기의 3채널 플로

우 모델(three channel flow model)과 이를 수정

한 4채널 플로우 모델(four channel flow model)

에서 기술(skill)과 도전(challenge)의 조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높은 기

술과 높은 도전이 있을 때 플로우를 경험하게 

되고 낮은 기술과 낮은 도전에는 무관심

(apathy)을 경험하게 되며 높은 기술과 낮은 도

전이 있을 때에는 지루함을 경험하고 낮은 기

술과 높은 도전에서는 불안이 나타난다고 보

았다. Novak, Hoffman과 Yung(1998)은 플로우

의 구성요소를 1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각

성(arousal), 도전(challenge), 통제(control), 탐

색적 행동(exploratory behavior), 집중된 주목

(focus attention), 상호작용(interactivity), 관여도

(involvement), 최적 자극 수준(optimal stimulus 

level), 재미(playfulness),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 기술(skill), 원거리 실재감(telepresence), 

시간 왜곡(time distortion)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 이들은 인과 관계 모델에서 기술, 도전, 

집중된 주목이 플로우의 선행변인이라고 언급

한 바 있고 Ghani와 Deshpande(1994)도 도전과 

기술, 집중된 주목을 플로우의 요소로 포함하

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요소들을 포

함하고 있는 이유는 플로우를 경험하려면 도

전과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균형을 이루

어야 하고, 이때 관련 없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 행위

에 집중된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조용진(2002)은 

선행변인 중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기

술, 도전, 집중된 주목에 더해 상호작용성이 

플로우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보았는데, 속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성이 사

용자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즐거움

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

요하다고 보았다. Trevino와 Webster(1992)는 플

로우가 개인이 지각하는 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 개인이 상호작용에 집중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상호작용 중에 

개인의 호기심이 자극되는 정도, 개인이 상호

작용을 본질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정도

를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상호작용성

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Greenfield(1999)는 인터

넷의 속도감, 접근 용이성, 집약된 정보, 컨텐

츠의 영향력과 같은 인터넷 자체의 독특한 속

성이 인터넷에 몰두하도록 하는 데 미치는 영

향력을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상호작용성이 

인터넷 플로우에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상호작용성을 플로우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한 조용진(2002)의 플로우에 대한 정의는 

인터넷 플로우의 구체적인 요소들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용진(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 4개의 하위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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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정의

기술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관련 지식이

나 능숙함과 같은 행위 능력을 의미

도전

컴퓨터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가 적절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이용

자를 자극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정도를 의미

상호

작용성

사용의 용이성, 안내(mapping), 빠른 

속도 등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요소

들로 정의

집중된

주목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극에 대한 제한

적인 주목 중에서 컴퓨터 이용에 대

한 플로우와 집중 정도를 의미

표 1. 플로우의 하위 요소들의 정의(조용진, 2002)

였다. 조용진(2002)이 밝힌 플로우의 4가지 하

위 요소들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Chou와 Ting(2003)의 연구에서는 게임 시간

과 플로우 상태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많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겪게 되는 플

로우가 중독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게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자주 

플로우를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중독을 유발

하는 선행조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게임 중

독과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도 플로우 수준이 

높을수록 게임 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

를 보고한 바 있다(노준석, 손용, 2004; 이상철, 

김남희, 서영호, 2003). 반면, 인터넷 게임 중

독의 동기적 접근을 다룬 Wan과 Chiou(2006)의 

연구에서는 플로우 상태와 인터넷 게임 중독

이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 게임 

중독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적은 플로

우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플로우 경험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하여 Wan과 Chiou(2006)는 일

반 사용자와 병리적인 사용자의 욕구 충족

(need-gratification)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즉, 병리적인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경우 게임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하지 않을 때의 불만족을 경

감시키기 위해 게임을 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경험인 플로우를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

구에서는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아닌 일

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로우와 인

터넷 중독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

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 두 변인이 정

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

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2012)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플로우에 대한 학자들

의 견해가 다르고 측정도구 또한 다양하기 때

문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Chou와 Ting(2003)의 

연구에서의 플로우는 집중(concentration), 재미, 

시간 왜곡, 원거리 실재감, 탐색적 행동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Wan과 Chiou(2006)가 

사용한 플로우 측정도구에는 내재적 흥미, 호

기심, 통제, 집중된 주목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플로우의 하위 요소 중 서로 다른 

요소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순된 결

과에 대해서 플로우 상태가 특정 활동에 몰두

하는 시간을 더 많이 소모하게 하는 등의 잠

재적인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동시

에, 또 다른 요인들이 실제 중독의 더 중요

한 예측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Thatcher, Wretschko, & Fridjhon, 2008). 

Thatcher, Wretschko와 Fridjhon(2008)은 그럼에

도 인터넷 플로우의 확장된 경험이 문제적 인

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플로우 경험이 온라인 활동에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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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관여하게 하는 원

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플로우와 중독이 서

로 관련되지만 그 양상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변인의 관계를 조절하는 제 3

의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인터넷 플로우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정

적인 특성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다른 변인과

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에서 

개인의 차이를 요약하고 구분해줄 수 있는 변

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중독의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연구

들은 주로 인지행동적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많은데, 인지적 요

소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갈망이나 조절 실패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lan, 2002; Davis, 2001; Field & Cox, 2008; 

LaRose, Mastro, & Eastin, 2001). 그러나 인지적 

요소가 인터넷 중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에 관여

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충

분하지 않다. 인터넷 중독자의 인지행동적 특

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중독자 집단과 

일반 사용자 집단의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 기반적 과제(performance- 

based task)를 사용해 왔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자가 일반 사용자에 비해 인지적 

유연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전혜연, 현명호, 전영민, 2011; 정다운, 

2013). 그리고 윤성민(2006)은 중독 집단에서 

자기통제력 및 자아효능감이 낮다는 점을 밝

혔는데, 이는 중독 집단이 신경심리평가에서 

나타내는 세트 전환(set-shifting)의 어려움 뿐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

력을 낮게 평가하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인터

넷 중독군과 일반 사용자 간에 세트 전환과 

상황 통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플로우와 인

지적 유연성을 함께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두 변인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

나 인지적 유연성이 플로우와는 독립적으로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면 플로우와 상

호작용함으로써 중독의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플로우 수준이 낮은 중독군과 플로우 

수준이 높지만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터

넷 사용자군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플로우 수준이 높지만 중독으로 이

어지지 않는 사용자는 높은 세트 전환 능력 

또는 상황 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보호요

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고 플로우 수준이 낮

은 중독군의 경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만족

감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볼 것

이다. 중독 집단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트 전환 능력과 상황 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모두 포함하는 측정 방식이 필

요하다. 또한 현존하는 인지적 유연성 측정치

들은 특별히 인지행동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

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시행하는 데 시

간이 오래 걸리고, 연습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상호 관계를 필

요로 한다(Dennis & Vander Wal, 2010). 따라서 

비교적 시행이 간편하면서도 연습효과가 적은 

방식으로 중독 집단의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집단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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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인터넷 중독

자와 정상 사용자를 타당하게 구분해낼 수 있

다면, 추후 중독 연구에서 치료의 효과를 검

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를 보다 

균형 잡히고 적응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nis

와 Vander Wal(2010)이 제작한 검사를 허심양

(2011)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인지적 유연성은 형성된 

인지 틀을 변환하여 새로운 규칙을 인지하고 

변환하는 과정이다. Thurson과 Runco(1999)는 

인지적 유연성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Rubin과 Martin(1994)은 이를 “주

어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

에 대한 인식,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자발성, 유연함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이라고 하였다. 홍숙지(2005)는 인지적 유연성

을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

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했다. Dennis와 Vander 

Wal(2010)은 인지적 유연성을 “어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성, 생활 사

건과 사람의 행동에 대해 여러 대안적인 설명

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하면, 인지적 유연성

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

능한 대안을 생각해 내고 실행할 수 있는 능

력과 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들은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Leary(1957)는 대인관

계에서 유연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즉, 유

연한 사람은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존감을 최

대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의 압력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Snyder(1974)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

람의 요구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라고 보았다. 반면, 인지적 경직성

은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사람

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우울, 무력감, 희망 상실감을 갖

게 하는 것이다(Muro & Kottman, 1995). 또한 

Shapiro(1982)는 경직성이 정신병리의 대표적인 

결과라고 언급하며 경직된 사람은 반응 범위

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하

지 못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플로우가 인터넷 중

독과의 관계에서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지적인 변인인 인지

적 유연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터

넷 플로우 수준과 인지적 유연성이 인터넷 중

독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플로우가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

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인지적 유연성과 상호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로우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 것이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플로우의 

수준이 인터넷 중독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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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유연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98명이었고, 그 중 응답을 빠뜨리

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제외

한 46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50명(53.4%)이

었고, 여성이 218명(46.6%)이었다. 연령 분포는 

만 17세에서 만 35세였고, 평균 연령은 만 

21.73세(표준편차 3.16)였다.

측정 도구

인터넷 중독 성인 자가 진단 검사지(A-척도)

이순묵, 반재천, 이형초, 최윤경, 이순영

(2005)이 개발한 척도로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의 행동증상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구성개념 타당도 및 준거 관

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가상세계지향, 긍정

적 기대(기분의 전환 및 변화), 내성 및 플로

우,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인터넷 사용에 대

한 죄의식)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문

항은 4점 Likert식 척도(1-4점)이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은 인터넷과 현실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예, ‘실제 생활에서도 인터넷에서 하

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

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긍정적 기대

는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분

의 전환 및 변화와 관련된 4문항(예, ‘인터넷

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인터넷

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다’), 내성 

및 플로우는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현실의 요구나 책임 보다는 생활의 중심이 인

터넷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향을 반영한 6

문항(예, ‘일상 대화도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

다’, ‘일단 인터넷을 시작하면 처음에 마음먹었

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 된다’),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은 과도한 인터넷 사

용으로 인한 죄책감, 자기비난과 관련된 4문

항(예, ‘인터넷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때

가 많다’, ‘지나치게 인터넷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90이었다.

플로우 경험 척도

Novak, Hoffman과 Yung(1998)의 연구와 이시

훈(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용진(2002)이 직

접 제작한 문항에서 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2012)이 게임을 인터넷으로 바꾸고 7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의 예비연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의문을 제기했던 9번 문항을 원문을 참조하여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척도에 포함

하였다. 즉, 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이 사용한 척도에서 9번 문항의 ‘인터넷

을 이용할 때 내가 행동한 후 컴퓨터가 그에 

대해 반응하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를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내가 뭔가 시도하

면, 거의 지체 없이 컴퓨터가 반응한다.’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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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기술 4문항, 도전 

4문항, 상호작용 6문항, 집중된 주목 4문항으

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 분

석에는 총점과 각 하위요인 점수들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로

우의 선행변인들에 근거한 개념으로 구성되었

다는 점에서, A-척도에서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정의되는 내성 및 플로우 하위

요인과는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A척도의 내

성 및 플로우 하위요인과 본 척도 총점의 상

관계수는 .268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나타냈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92이

었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부적응적인 생각을 보다 균형 잡히고 적응

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유

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nis와 Vander Wal 

(2010)이 제작한 검사를 허심양(2011)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로, 13문항의 대안

(alternative) 하위척도와 7문항의 통제(control)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 하위척도는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통제 하위척도는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전적으

로 그렇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

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행

동, 신체, 인지 증상들을 포함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0점(극히 드물다)과 

3점(대부분 그랬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한국판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pstein, Brown, &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

문지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점(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거의 항상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권석만

(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 불안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총점, 인터넷 

플로우 총점 및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들

의 점수, 인지적 유연성 총점 및 하위요인들

의 점수를 산출하여 회귀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인터넷 플로우와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

작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인터넷 플로우 총점과 인지적 유연성 

총점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조절효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

인인 기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통제의 상

호작용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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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2-1 2-2 2-3 2-4 3 3-1 3-2 4 5

1. 인터넷 중독

2. 인터넷 플로우 .333***

 2-1. 기술 .158** .780***

 2-2. 도전 .250*** .758*** .428***

 2-3. 상호작용성 .240*** .860*** .654*** .513***

 2-4. 집중된주목 .403*** .722*** .332*** .510*** .445***

3. 인지적 유연성 -.319*** .172*** .261*** .050 .228*** -.030

 3-1. 대안 -.135** .231*** .229*** .119** .250*** .101* .855***

 3-2. 통제 -.415*** .045 .203*** -.046 .121** -.169*** .808*** .386***

4. 우울 .392*** .040 -.098* .140** -.069 .188*** -.448*** -.257*** -.505***

5. 불안 .417*** .109* -.051 .198*** -.002 .234*** -.330*** -.145** -.421*** .765***

평균 34.46 39.52 9.98 6.43 14.98 8.14 100.28 63.17 37.11 13.04 8.33

표준편차 9.23 9.96 3.13 2.74 3.74 3.10 14.10 8.99 7.93 10.68 9.56

*p<.05, **p<.01, ***p<.001

표 2. 주요 변인 간 기술 통계치 및 상관(N=468)

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구체적인 상

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플로우 

수준에 따라 인터넷 플로우가 낮은 집단과 높

은 집단으로 나누고 인지적 유연성 수준에 따

라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

로 나눈 후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

단은 4분위수를 기준으로 25% 이하인 집단을 

저집단, 75% 이상인 집단을 고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

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추

가로 우울, 불안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터넷 중독 총점, 인터넷 플로우 총점 및 인

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기술, 도전, 상호작

용성, 집중된 주목, 인지적 유연성 총점 및 인

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통제, 그리고 

우울, 불안의 상관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독립변인인 인터넷 플로우 총점, 인터넷 플

로우의 하위요인인 기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은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총점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절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의 총점,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

요인인 대안, 통제는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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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R2 ⊿R2 ⊿F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인터넷 플로우(A)   .351  8.938***

.330 .143  49.358***

인지적 유연성(B)  -.267 -6.134***

3 A X B -1.010 -3.240** .345 .015 10.499**

**p<.01 ***p<.001

표 3. 우울, 불안 통제 후의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N=468)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인터넷 

플로우 총점은 인지적 유연성의 총점 및 인지

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터넷 플로우의 각 하위요인과 인지적 유

연성 총점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

안, 통제와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플

로우의 하위요인인 기술 및 상호작용성은 인

지적 유연성 총점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

인인 대안,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도전은 인지

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집중된 주목은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통제와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우울과 

불안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플로우와 우울 

및 불안의 상관을 살펴보면, 인터넷 플로우 

총점은 불안과 유의하지만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플로우 하

위요인 중 도전, 집중된 주목과 불안의 상관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유연성의 총점 및 하위요인들과 우

울 및 불안의 상관을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

성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통제

는 우울 및 불안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우울,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플로우와 인

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

효과

인터넷 플로우 총점 및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 총점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조절

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인터넷 플로우와 인지적 유연

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중독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우울, 

불안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

우 총점과 인지적 유연성 총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우 총점과 인지적 유

연성 총점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우울과 불안 및 주 효과를 통제한 후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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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넷 플로우와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

용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는 위계적 회

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울, 불안을 통

제한 후에 인지적 유연성 총점을 조절변인으

로 투입하였을 때,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총점과 인터

넷 플로우 총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

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

서 우울, 불안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주 효과

인 인터넷 플로우 총점과 인지적 유연성 총점

의 변인만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한 

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1, β

=-.267). 즉, 인터넷 플로우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지며, 인지적 유연

성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낮아진

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인터넷 플로우 

총점과 인지적 유연성 총점의 상호작용을 검

증한 결과, 영향력이 유의했고(β=-1.010), 설명

력이 34.5%로 나타났으며 1.5%p의 증분설명력

을 나타냈다. 인터넷 플로우와 인지적 유연성

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

적 유연성 총점을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

위 25%를 저집단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플로

우 총점 역시 상위 25%를 고집단으로, 하위 

25%를 저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

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적 유연성 

총점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인터넷 플로우 총점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

터넷 플로우가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

험성이 완만하게 상승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인터넷 플로우 증가

에 따른 인터넷 중독 위험성 상승 폭이 적다

는 것이다. 결국 인지적 유연성은 인터넷 플

로우와 인터넷 중독 위험성의 관계를 조절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플로우의 하

위 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대안의 조절효과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플로우

의 하위요인들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의 조절효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터넷 중독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

에서는 통제를 위해 우울, 불안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기

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을 각각 투

입하고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우의 각 

하위요인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인터넷 플로우

와 인지적 유연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확

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도식화하

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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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R2 ⊿R2 ⊿F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기술(A)   .211    5.026***

.231 .044 13.394***

대안(B)  -.098  -2.264*

3 A X B  -.955   -2.841** .245 .013 8.069**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도전(A)   .189    4.461***

.223 .036 10.706***

대안(B)   -.082 -1.895

3 A X B   -.863 -2.558* .234 .011  6.543*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상호작용성(A)   .284   6.882***

.265 .078 24.479***

대안(B)  -.122  -2.855**

3 A X B -1.192  -3.602*** .285 .020 12.977***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집중된 주목(B)   .336   8.280***

.294 .107 35.108***

대안(B)  -.103 -2.503*

3 A X B  -.956  -3.282** .310 .016 10.773**

*p<.05 **p<.01 ***p<.001

표 4. 우울, 불안 통제 후의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대안의

조절효과(N=468)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

에 대부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인터넷 플

로우의 네 하위요인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

요인 대안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

다(표 4). 그림 2에서 보듯이 상호작용 양상은 

인터넷 플로우의 네 하위요인에서 거의 유사

하였는데, 대안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인터넷 플로우의 네 하위요인 각각

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이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플로우의 네 하위요인 각각

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완만

하게 상승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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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대안의 상호작용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인

터넷 플로우의 증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위험

성 상승 폭이 적다는 것이다. 결국 대안은 인

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 위험성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플로우의 하

위 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통제의 조절효과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의 인터넷 플로우

의 하위요인들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의 조절효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터넷 중독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

에서는 통제를 위해 우울, 불안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기

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을 각각 투

입하고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제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인터넷 플로우의 각 

하위요인과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제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유의한 상호작

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도식화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을 통제한 후

에 모든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인지적 유연

성의 하위요인 통제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를 보인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은 상호작

용성과 집중된 주목 두 가지였다(표 5). 그림 

3에서 보듯이 상호작용 양상은 통제가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상호작용성이

나 집중된 주목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가 높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성이나 집중된 

주목이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완만하게 상승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는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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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β t R2 ⊿R2 ⊿F

인터넷

중독

1
우울  .176   2.704**

.183 .183  51.825***

불안  .278   4.277***

2
기술(A)  .243   6.095***

.297 .114  37.556***

통제(B) -.329  -7.165***

3 A X B -.402  -1.620 .301 .004   2.623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도전(A)  .186   4.615***

.278 .091  29.220***

통제(B) -.287  -6.266***

3 A X B -.106   -.520 .278 .000    .270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상호작용성(A)  .285   7.366***

.324 .137  46.965***

통제(B) -.314  -7.038***

3 A X B -.572  -2.378* .332 .008   5.655*

인터넷

중독

1
우울  .174   2.684**

.187 .187  53.429***

불안  .284   4.371***

2
집중된 주목(A)  .304   7.740***

.331 .144  50.004***

통제(B) -.252  -5.699***

3 A X B -.396  -2.070* .337 .006   4.286*

*p<.05 **p<.01 ***p<.001

표 5. 우울, 불안 통제 후의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통제의 조

절효과(N=468)

그림 3.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통제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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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

여 상호작용성이나 집중된 주목의 증가에 따

른 인터넷 중독 위험성 상승 폭이 적다는 것

이다. 결국 상호작용성 및 집중된 주목과 인

터넷 중독 위험성의 관계를 통제가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집단을 대상으

로 인지적 유연성이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인터넷 플로우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플로우 및 그 하위요인인 기

술, 도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인지적 

유연성 및 그 하위요인인 대안, 통제와 인터

넷 중독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인터넷 플로우 및 그 하위요인들이 증가

할수록 인터넷 중독도 증가하며, 인지적 유연

성 및 그 하위요인들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

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인터넷 플로우 수준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지경, 

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2012; 조용진, 2002; 

Chou & Ting, 2003) 및 인터넷 중독 집단에서 

정상 집단보다 인지적 유연성이 유의하게 저

하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전혜연, 현명호, 전영

민, 2011; 정다운, 2013)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우울과 

불안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인터넷 중독

자들에게 미치는 정서의 영향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강지선, 1999; 박성민, 2010; 윤재희, 

1998)과 일치하는 결과로, 인터넷 중독자들의 

치료적 개입에서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서적 

변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로우와 우울 및 불안의 상관을 살펴

보면, 인터넷 플로우 총점은 불안과 유의하지

만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

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인터넷 플로우 하위

요인 중 도전, 집중된 주목과 불안의 상관이 

유의하였는데,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초기의 3채널 플로우 모델과 이를 수정한 4채

널 플로우 모델에서 낮은 기술과 높은 도전에

서는 불안이 나타난다고 본 것을 고려할 때, 

컴퓨터 이용 상황에서 이용자가 적절한 행위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자극하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도전은 불

안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여겨

진다. 또한 집중된 주목은 좀 더 의식적 노력, 

의지가 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플로우와 

불안의 관계를 다룬 연구(Kim & Davis, 2009; 

Strittmatter, Kaess, Parzer, Fischer, Carli, Hoven, 

Wasserman, Sarchiapone, Durkee, Apter, Bobes, 

Brunner, Cosman, Sisask, Värnik, & Wasserman, 

2015)에서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인터넷을 사

회적 접촉을 위한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인터넷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

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듯, 불안한 상황에

서 인터넷에 좀 더 집중하고 몰두하게 될 가

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플로우 및 인터넷 플로

우의 하위요인들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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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 시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는 

우울과 불안은 통제하였다. 세부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로우 총점과 인터넷 중독 

총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조절변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플로우 수준이 높

더라도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

독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인지적 유연성이 인터넷 플로우로 인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됨을 시사한다.

둘째,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인 기술, 도

전, 상호작용성, 집중된 주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이 

조절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인터넷을 통해 도

전의식을 느끼고,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용

이하고, 인터넷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더라도 

다양한 대안적인 사고가 가능한 경우 인터넷 

중독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

러 가지 대안의 인식이 기술, 도전, 상호작용

성, 집중된 주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위험

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됨을 시사한다. 

셋째, 인터넷 플로우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

용성, 집중된 주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제가 조절변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과의 상호작

용이 용이하고, 인터넷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

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는 인식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독 위험을 낮

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문제 상황의 통제

와 관련한 자기효능감이 집중적 주목으로 인

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임상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인터

넷 플로우 경험은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독으로 발

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유

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수준이 높을 경우 인

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인터넷을 

통해 도전의식을 느끼고, 인터넷과의 상호작

용이 용이하고, 인터넷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

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상황적 필요에 따라 몰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의 대안 하위요인은 사건에 대

해서 다양한 대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

력 및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

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현재 

몰입하고 있는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대안적인 사고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

터넷 중독자들이 실행 통제(executive control)와 

주의 전환(attention shifting)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Dong, 

Lin, Zhou, & Lu, 2014).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

의 손상은 도박 중독과 같은 다른 유형의 행

위 중독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Grant, Odlaug, Chamberlain, & Schreiber, 2012; 

Ledgerwood, Orr, Kaploun, Milosevic, & Frisch, 

2012).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통

제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인터넷과의 상호작

용이 용이하고, 인터넷에 집중하는 정도가 높

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

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

이 낮다. 인지적 유연성의 통제 하위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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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

는지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자신의 

인터넷 사용 패턴이 역기능적임을 인식하면서

도 사용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상황 통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외부환경이 심리사회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 행위를 억제하고 차단할 수 

있다(김보영, 2015).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위

한 인지행동치료적 개입에서는 환자가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중독적 사용에

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자

각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플로우 수준이 높은 환자들의 경우에

는 인터넷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

안을 생각해 내고 실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역

기능적인 인터넷 사용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는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

를 중독자와 정상 사용자 집단으로 이분화하

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살펴봄으로써 플로우 

상태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인터

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플로우 수준이 높은 경우에 

개인 내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

지적 유연성 및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인 

대안, 통제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인터넷 

중독 치료에서 플로우와 함께 주목해서 다루

어야 할 인지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셋째, 지금까지의 중독 연구에서 주로 수행 

기반적 과제로 측정되어 왔던 인지적 유연성

을 최초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

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적 개입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

니라, 인지적 유연성의 개선 정도에 따른 인

지행동적 개입의 효과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시행 및 점수 산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연습 효과가 있고 검사 실시자와 수검자 간의 

상호 관계를 요하는 기존의 측정 방식이 아닌 

실시 및 채점이 간편하여 치료 효과 검증에 

좀 더 실용적일 수 있는 자기보고식 측정치로

(Dennis & Vander Wal, 2010) 인지적 유연성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으므로, 치료 

현장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모두 자기보고

식 설문지이므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객관

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의 

실제적인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인지

적 유연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인지적 유연

성 검사(CFI)는 특질에 가까운 인지적 유연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스콘신 카드 분

류 과제와 비교할 때 좀 더 상태의 영향을 받

는 측정치이다(Dennis & Vander Wal, 2010).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 검사와 

위스콘신 카드 분류 과제를 함께 사용하여 인

지적 유연성의 인지행동적 특성과 신경심리학

적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대부분 수

도권 소재 대학생들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 

성인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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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직

업군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

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468명 중 잠재적 위험

군과 고위험 중독자군의 수가 19명밖에 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가 중독군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난 인지적 유연성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

타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가 대부분 일반 대학생이었

기 때문에 실제 중독군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한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는 중독군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지적 유연

성의 조절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플로우

와 인지적 유연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갖는 조절효

과를 검증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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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on Effects of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Flow and

Internet Addiction

Yoo Rhie Lee                    Kee Hw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flow and internet addiction. A total of 468 young adults completed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A-scale), Flow experience scale, and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CES-D and BAI 

were distributed to the respondents to control for any influ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score of internet flow and subscales of internet flow (skill, 

challenge, interaction, focused atten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internet addiction. Moreover, the 

total score of CFI and subscales of CFI (alternative, control)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internet 

addiction. Second, the total score of CFI presente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flow and internet addiction. CFI-alternative subscale presente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ll the subscales of internet flow(skill, challenge, interaction, focused attention) and 

internet addiction. CFI-control subscale showe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2 

subscales of internet flow (interaction, focused attention) and internet addiction. The results were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and anxiet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ith 

further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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